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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준 효성 사장에 징역형 구형
서울중앙지검, 부동산 부당거래 혐의 … 2년6개월에 추징금 85만달러

부동산 부당거래 혐의로 조사를 받아온 조현준 효성 사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이 구형됐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김석우 부장검사)는 12월7일 회사 자금을 빼돌려 미국에 부동산을 산 혐의(특정경제범

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으로 기소된 조현준 효성 사장에게 징역 2년6월과 추징금 85만달러를 구형했다.

검찰은 “회사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샀다고 주장하지만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점이 객관적 자료에

의해 충분히 입증된다”며 “대기업 집단과 특수관계인간 금전거래의 절차상 문제를 보여준 것”이라고 밝혔다.

조현준 사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여러 사람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이번 일

을 통해 의도와 목적뿐 아니라 형식과 절차도 중요하다는 교훈을 얻었다”고 말했다.

조현준 사장은 2002년 8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별장과 사무실을 450만달러에 사는 등 2005년 12월까

지 미국 부동산 4건을 구입하면서 효성의 미국법인인 효성아메리카의 자금 550만달러(약 64억원)를 끌어다 쓴

혐의로 기소됐다.

2007년 1월에는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카운티 소재 빌라 2가구의 지분 8분의 1씩을 85만달러에 취득하

고도 당시 재정경제부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도 받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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